
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

해보다 7.8% 늘어난 44만3300t에 달

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귤 가격 형

성에 농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

감귤관측조사위원회의 2026년 노

지감귤 2차 착과상황 관측조사 결

과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

상량은 44만3300t 내외(42만5300~

46만1300t)로, 지난해 41만 900t보

다 3만2400t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

다. 이번 조사는 8월 19일부터 25일

까지 도내 320개소 640그루를 대상

으로 이뤄졌다.

생산예상량은 재배면적 1만 3972

㏊ 가운데 성목이식과 품종 갱신,

고접갱신, 절반 간벌 등으로 열매

를 맺지 않는 448㏊를 뺀 1만 3524

㏊를 기준으로 산출했다.

나무 한 그루 당 평균 열매 수는

909개로 지난해 800개보다 109개

많았고, 최근 5년(2021~2025년) 평

균 813개와도 비교해 96개 많았다.

제주시의 경우 813개로 지난해보

다 301개, 평년보다 107개 많았다.

이는 지난해 해거리로 착과량이 적

었던 것으로 분석되며, 한림지역은

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다.

서귀포시는 941개로 지난해보다

80개, 평년보다 43개 많았다. 남원읍

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매 수가

늘었으며, 대정읍 지역은 지난해보

다 6배 이상 증가했다.

열매 크기는 제주시가 41.9㎜로

지난해보다 3.7㎜, 평년보다 2.6㎜

작았다. 서귀포시는 43.67㎜로 지난

해와 같았고 평년보다 0.3㎜ 작았다.

생산량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

는 만큼, 연말 수확을 앞둔 감귤 농

가들은 감귤 생산량 증가에 따른

감귤 가격 형성에 예의주시하고 있

다.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감귤 품질

상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

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

것이란 전망도 나온다.

당도는 8.5브릭스로 지난해보다

1.1브릭스 높았다. 산 함량은 3.14%

로 지난해보다 0.23%p 높았으나 최

근 5년 평균보다는 0.15%p 낮았다.

지역별 당도는 제주시가 9.0브릭

스, 서귀포시가 8.1브릭스로 나타났

다. 품질 향상에 유리한 날씨가 이

어진 결과로 분석된다.

한편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11월

품질과 결점과율 등에 대한 3차 관

측조사를 실시해 최종 생산예상량

을 통보할 예정이다.

이태윤기자lty9456@ihalla.com

제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

기대감이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.

9월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.0

포인트(p) 하락하며 전국 평균을

밑돌았다.

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주 등

전국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

문조사해 발표한 9월 아파트 분

양전망지수 에 따르면 이달 제주

지역 지수는 75.0으로, 전월

(100.0)보다 25.0p 떨어졌다. 전국

평균도 93.2에서 86.3으로 6.9p 하

락했지만, 제주지역의 하락 폭이

훨씬 컸다.

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,

100을 넘으면 분양시장 전망을 긍

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, 100 미만

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

많다는 의미다.

전국적으로도 분양시장 전망은

악화됐다. 수도권은 88.5에서 84.0

으로 4.5p, 비수도권은 94.2에서

86.8로 7.4p 각각 하락했다. 비수도

권에서는 전남이 88.9에서 60.0으

로 28.9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

고, 제주가 뒤를 이었다.

주택산업연구원은 강화된 대출

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

부담,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

불확실성, 높은 분양가격에 대한

부담 등이 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

대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분석

했다.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주택

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

상승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

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망지수가 하

락한 것으로 풀이했다. 7월 기준

전국 준공 후 미분양주택 2만9152

호 중 84.8%(2만4708호)가 비수도

권에 집중돼 있다.

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7월 말

기준 3303호(제주시 2299호, 서귀

포시 1004호)로, 처음으로 3000호

를 넘어섰다.

제주시의 경우 동 지역 미분양이

1274호, 읍 면 지역은 1025호로 집

계됐다. 읍 면별로는 애월읍 543

호, 한경면 275호, 조천읍 207호 등

으로, 일부 지역에 미분양이 몰려

있다.

서귀포시의 미분양은 절반이 넘

는 573호가 대정읍에 집중됐다. 안

덕면 226호, 표선면 46호 등 읍 면

지역이 845호를 차지했으며, 동 지

역 미분양은 159호로 집계됐다.

문미숙기자

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빅데이

터 플랫폼(data.ijto.or.kr) 이용자

를 대상으로 2026 제주관광 데이

터 활용사례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

8일 밝혔다. 공모 기간은 10월 31일

까지다.

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

난 4월 개편 이후 이용자 수가 늘

고 있다. 이에 따라 이번 공모전은

제주관광 산업의 데이터 활용 문화

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공모 내용은 제주관광 빅데이터

플랫폼의 데이터를 사업체 운영 연

구 정책 수립 마케팅 성과 측정 등

에 실제 활용한 사례다. 플랫폼 개방

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, 필요에 따

라 제주관광공사 공공데이터, 다른

공공 민간데이터를 결합해도 된다.

공사는 활용 목적의 구체성, 활

용 과정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

서면 및 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

이다. 이를 통해 대상 1편, 최우수

상 2편, 우수상 5편 등 총 8편의 수

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.

응모는 개인 팀 기관 단위로도

참여 가능하다.

참가 신청은 공모전 포스터의

QR코드 접속이나 제주관광 빅데

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할 수

있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

양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. 하지만

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영업자

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

상용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낮고,

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

은 높아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 개

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

났다.

8일 (사)한국지역혁신연구원의

통계 브리프 에 따르면 지난 7월

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72.6%

로 전국(65.0%)보다 7.6%포인트(p)

높았다. 특히 지난해 8월(70.7%)부

터 올해 2월(73.2%)까지 계속 상승

했고, 이후에도 72~73% 수준을 유

지하고 있다. 전국 경제활동참가율

은 지난해 8월 이후 64~65%대를 계

속 유지하고 있다.

또 7월 제주지역 고용률은 72.0%

로 전년 동월보다 1.9%p 상승했고,

취업자 수도 41만5000명으로 2.7%

증가했다. 7월 전국 고용률은 63.3%

로 제주가 8.7%p 높았다.

이처럼 최근 제주지역 경제활동

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양

적 측면은 개선됐지만, 고용 안정성

측면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7월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

자 비중은 26.5%로 전국(19.9%)보

다 6.6%p 높았다.

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무

급가족종사자 비중도 6.1%로 전국

(2.9%)의 2배를 웃돌았다. 무급가

족종사자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

올해 4월까지 5%대를 유지하다 5월

과 6월 각각 6.0%에 이어 7월에는

6.1%로 높아졌다.

반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

로자 비중은 18.6%로 전국

(16.8%)보다 1.8%p 높았다. 고용 여

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

로자 비중은 46.0%로 전국

(57.6%)보다 11.6%p 낮았다.

이처럼 제주는 상용근로자 비중

이 전국보다 낮은 반면, 자영업자와

무급가족종사자, 임시근로자 비중

은 높은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.

이는 관광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

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(사)한국지역혁신연구원은 최근

제주 취업자 수 증가는 안정적인

상용근로자 중심의 확대라기보다

비임금근로자와 임시금로자의 증가

를 상당 부분 동반한 것으로 볼 수

있어 고용의 안정성 개선은 제한적

인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.

문미숙기자ms@ihalla.com

8일
코스피지수 6954.52

-40.87
▼ 코스닥지수 811.88

-10.31
▼ 유가(WTI, 달러) 91.48

+0.18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67.21 1320.19 1EUR 1591.56 1529.46

100 888.06 857.52 1CNY 210.28 190.26

2026년 9월 9일 수요일6 경 제

제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높다

주담대 연체 2.2배 증가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대출 잔액보다 빠르게 늘며 영끌 차주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. 연합뉴스


